
부처님의 인간분석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려면 어디에서부

터 출발하여야 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

리들은법의문제에서가아니라오히려인

간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였

다. 위에서부터의불교파악이라기보다, 오

히려 아래로부터의 불교 이해의 길이야말

로오늘의우리들에게적합한것이라고생

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

와 신행을 위해서, 먼저 차분하게 자기의

몸과마음을주시하며깊이자신의본래자

리를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

면안될것이다.

그러나그런일은결코말처럼쉬운것이

아니다. 남에게대해서는인색하며자신에

게는 관대하고 남의 악(惡)은 큰 바위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결점에는 적당히 눈감으

려고하는것이우리인간에게공통된약점

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이

부족함을이기며날카로운성찰로자기자

신을다스릴수있을까.

여기에서또우리들이명심해야할것은

먼저, 붓다의 가르침, 선덕(先德)의 행적이

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 깊이 침잠하여 부

처님이어떻게자신을돌아다보았으며어

떻게인간을음미하였는가를물어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면밀하고도 투철한 인

간 분석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붓다에있어서인간분석의자취를더

듬어보는것에서부터시작하고자한다.

여러 가지 분석의 방법

석가모니부처님의인간분석은, 마치단

층사진을보듯각양각색의각도에서이루

어지고있다.

오래된 불교술어에‘오온가화합(五蘊假

和合)’이란 것도 붓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분석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다. 온

(蘊)이란 요소라는 뜻이며 상응부경전의

‘온상응(蘊相應)’속에 있는 여러 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를 색(色)·수(受)·

상(相)·행(行)·식(識)의다섯부분으로나

누어서설명하고있다. 

‘색’이란인간의육체즉물질적요소이

다. 수(느끼는 작용)와 상(표상 작용)과 행

(의지작용)과식(의식작용)은정신적요소

이며 인간이란 이러한 다섯 개의 요소(오

온)가 모여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분석의

방법은말하자면인간의개체적단위에관

한분석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같은 상응부 경전의‘육처상응’가운데

한경에서붓다는비구들을위해서일체(존

재 일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

이있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안(眼)과색(色)이니라. 이(耳)와성(聲)이니

라. 비(鼻)와 향(香)이니라. 설(舌)과 미(味)

이니라. 신(身)과촉(觸)이니라. 의(意)와법

(法)이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을 이름하여

일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이일체이외에다른일체가있다고말한다

면그것은다만연설일뿐이며물음에대해

서대답을할수없으리라.”

경전은 인식적 견지에서 말하는 존재일

반의설명이지만이것을뒤집어보면존재

일반가운데서의인간의위치, 인식의주체

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이러한견지에서인간을분석

하여부처님은눈, 귀, 코, 혀, 몸, 뜻의여섯

가지를들어그것에의해서인간에갖추어

진감관과오성의전체를표현하였다. 이것

을 전문적 불교 용어의 표현으로는‘육처

(六處)’라고한다.

또잘알려져있는‘12연기(十二緣起)’도

또한부처님의분석적성찰이낳은결실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기의 계열은

그가장간단한것을말하면, 무지, 집착, 괴

로움의세가지로이어짐이된다.

무지에의해서집착이생긴다. 집착에의

해서 노사(老死) 등 공포장애의 괴로움이

생긴다. 그것을 더 복잡하게 하여 사지(四

支), 육지(六支), 구지(九支) 그리고 십이지

(十二支)의 연기가 된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괴로울수밖에없는인간존재가생겨

나는조건(그것이연기라는것이다)을심리

적으로 분석하며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결

과라고말할수있다.

투철한 인간 관찰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분석의

방법을, 교학적으로따지며논의한다면자

못 번잡하고 멋없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

하기에따라서는우리들의이해와믿고따

르는것외에는아무인연도없는것으로생

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

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위 대승불

교의사람들이전승의불교에고집하는소

승의사람들에게불만을품고새로운불교

의길을타개하게된이유의하나는틀림없

이소승의사람들이명목법수(名目法數)의

번잡한교의학(敎義學)을 영위하는데몰두

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나부처님이보여준면밀하며투철한

인간분석의목적은물론교의학적인흥미와

는전혀인연이없는것이었다. 소부경전〈자

설경〉가운데에는이러한게(偈)가있다. 

“선(善)을쌓는자에게선은행하기쉬우

며 악을 쌓는 자에게 선은 행하기 어렵도

다. 악을 쌓는 자에게는 악은 행하기 쉬우

며성자에게악은행하기어렵도다.”

이게송을처음보았을때에는아무런감

명이없었다. 너무나도평범해서구태여부

처님이아니라도누구나말할수있는것이

라고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얼마후에

이게송에담겨있는천근의무게에눈뜨게

되었으며여태까지내가가진불찰에심한

부끄러움이들었다. 게송안에담긴천근의

무게란것은무엇일까. 

인간은변화한다. 이런사실은우리범부

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방

법은상식적인것이며그속에는언제나많

은모순과애매모호함이감추어져있다. 예

를들면인간은변화한다고하면서도, 한편

으로는‘무언가변화하지않는것이있다’

는상투적상념이내재하고있다. 

출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흔히

생각한다. 자본으로나뉘어진신분과계층

이움직일수없는운명이라고단정하기도

한다. 더욱이상주불변(常住不變)의핵심체

로서영혼에대한존재를규정하지않고도

저히인간을생각할수없는사람들은아직

도많다. 만일그렇다면, “선한일을행하는

사람에게는선은행하기쉬우며, 악을쌓은

사람에게는선은행하기어렵다”라고설명

했다해도그것은의미없는말에불과하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투철한 관찰과

확고한자각을기반으로설명하고있는것

이다. 깨달음에 눈을 뜨고 앞선 경구를 돌

아볼 때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우

리들의마음을움직이게한다. 

인간무상의 체득 위에

무상이란잘알려져있듯불교의근본원

리를 말하는 술어의 하나다. 모든 것은 변

화한다. 꾸준한것은단하나도없다. 이말

이갖고있는초점을빼놓는다면불교는성

립할수가없다.

부처님은 언젠가 눈꼽만한 흙을 만지며

그것을 손톱위에 얹고 비구들을 돌아보면

서말씀하셨다.

“이세상에는이만한것일지라도변하지

않는꾸준한것이있을까?”

비구들은즉석에서대답하였다.

“그런것은없습니다.”

붓다는그대답에고개를끄덕이며또말

하기를

“만일이손톱위의흙만한것이라도꾸준

하며변화하지않는것이있다면내가르침

은성립할수가없느니라.”

이와같이이무상의원리는부처님의가

장기본적인가르침이다. 모든것은변화한

다. 변화하지않는것은하나도없다. 이런

것을토대로하여불교의이해와믿음은비

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 무상의 체득은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토대위에서 그 초점

을집중하는것이어야함을, 우리들은잊어

서는안된다. 꽃은떨어지고잎도진다. 그

것도무상의표현이다. 그러나비화낙엽(飛

花落葉)에무상의도리를보고얻었다하더

라도그것이인간무상의체관에보탬이되

는것이아니라면그사람은결코부처님의

제자가될수는없다.

인간은무상하다. 내가변화한다. 우리들

의 위에는 무엇 하나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체험이이루어졌을때우리들

은비로소부처님이가르치신마음과몸을

바르게 하는 길에 발길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간분석은 투

철함과세밀함이미치지않는곳이없을정

도로 심히 용의주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관찰의결과를모두인간무상의체득

에 결부한다. 인간의 개체적 존재는 색·

수·상·행·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물질은 무상이며 느낌은 무상이며 상상도

의지도의식도또한언제나변화한다는것

이증명되며가르쳐진다. 인식의당체로서

의인간은육처로나누어진다. 그리고안은

무상이며이또한무상이며비도설도신도

또의도모두무상이라고말한다. 

이런 것들은 교의학적인 명목으로 본다

면번거롭고멋없는것이라고생각될수있

다. 그러나 부처님이 목적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다. 무상의 도리는 막연한 상식이

아닌정밀한관찰에둔다.  

이렇게깊이생각하여볼때앞에서말한

〈자설경〉의한게송이비로소새로운빛을

뿜으면서우리들앞에다가오는것이다. 애

매한상식은물러나며정밀한관이물리칠

수없는힘으로서우리들을흔들며깨우치

는것이다. 그결론이바로인간무상이다.

우리들은이제석존의이인간분석과해

석의방법및결론을조용하게음미하면서

맛보며배워보려고생각한다. 그렇게하면

불교의전체체계는아주새로운매력으로

서 우리들 앞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

리고여기에서출발해서불교를새롭게이

해하고증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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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사에조성된초전법륜상. 부처님은마지막까지우리에게세상의무상함을알라고가르쳤다. 

붓다의 가르침 無常“모든 것 변화한다”‘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편역

애매모호한추상적관념아닌

정확한관찰통해이룬깨달음

“모든것은무상함을알아라”

2. 부처님의 인간음미(人間吟味)

마음으로곧장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法音

제자들과나눈진솔한대화속에담긴선지禪旨 - 

‘삶이곧불법’임을바로깨치게하는우리시대의참말씀

대행스님 법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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